
매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 찬양합니다.” 

(시편 145(144),2)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성경에는 많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때 도와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렸어요. 
이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다가스카르의 모리스가 나눈 이야기에요. 학교에서 저는 제 물건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반면에 필리페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도 남에게 무언가를 나눈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칠판에 글을 쓰다가 분필을 다 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로 하늘나라를 설명하세요.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들을 일하게 했는데, 처음 시작한 
일꾼들은 아침부터 일했고, 다른 일꾼들은 오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꾼들은 몇 시간만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같은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필을 많이 갖고있는 필리페에게 하나만 달라고 
부탁했지만, 필리페는 내게 분필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필리페에게 
몹시 화가 났었어요.  다음날 쉬는시간에 저는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맛있는 간식을 샀어요. 그때 필리페가 제게 와서 한 조각만 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모든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더 많이 일을  한 일꾼들이 불평하는 소리에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부러워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고, 가장 늦게 온 일꾼에게도 똑같이 줄 수 있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속으로  “안돼!”라고 말하며 간식을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필리페는 저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필리페처럼 아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사랑하신 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저도 그런 예수님 처럼 살고싶었기 때문에 필리페에게 
큰 조각을 나눠주었어요. 그날 이후, 필리페도 자신의 물건을 저와 나누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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